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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병원 경력간호사의 이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확인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
다. 연구대상자는 S시와 C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2곳에서 근무하는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15명이며, 자료 수집은 포커
스 그룹 면담을 이용하여 2022년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회 진행되었다.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 극복경험은 5개의 주제모음과 1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모음은 ‘혼자라고 생각말기’, ‘전문
직으로서의 사명감 갖기’, ‘퇴근 후 병원에서 분리되기’, ‘나를 아끼며 인생을 완성해하기’, ‘조직과 내가 함께 성장하기’
였다.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직업적 가치에 만족하며 직무만족도
를 향상시켜야하고, 조직은 긍정적인 간호환경 조성 및 간호사의 극복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research aimed at evaluating the experiences of hospital nursing staff who have
overcome job transition crises and understanding their significance and essence. The study included 15 
nurses with over 5 years of experience working at two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the cities S and C.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held between November 3rd and 
December 20th, 2022.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identified five thematic clusters and 13 
subcategories represented as follows: 'Don't think you are alone', 'Have a sense of professionalism', 
'Separate from the hospital after work', 'Care for me and make my life', 'Growing up with the 
organization'. For nursing staff to overcome the turnover crisis, individual nurses should overcome 
stress, be satisfied with their professional values, and attempt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Also, the
organization should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the nurses to overcome crises by creating
a positive nurs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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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 조직 내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으로
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 그러나 간호사 이
직률은 2020년 15.2%에서 2021년 14.5%로 감소하였
다가 2022년 15.8%로 다시 증가하였고, 특히 취업 후 1
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2019년 44.5%, 2020년 
47.7%, 2021년 52.8%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간
호사의 이직이 증가할수록 경력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의료에서 간호 인력관리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2]. 간호사 이직의 이유로는 개인적 특징으로 
연령, 결혼 여부, 경력, 부양가족, 교육수준, 임금, 직무
만족도 등이 있고 직업적 특성으로는 업무 과부하, 스트
레스, 인력 부족, 관리자 형태, 역할 인식, 병동의 업무환
경, 조직문화 및 괴롭힘 등이 있다[3].

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빠른 판단과 함께 신속한 행위
가 요구되고 교대근무 및 과중한 업무량과 신체활동의 
누적은 건강상태 악화와 소진으로 이어진다. 또한 간호
사는 환자를 돌보며 공감피로 즉, 대상자가 호소하는 고
통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게 되어 간호대상자가 겪는 유
사한 증상을 경험하는 상태가 되어 이것이 이직으로 이
어질 수 있다[4].

최근 COVID-19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업무량을 가중
시켜서 간호사들은 높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낮은 수
면의 질을 경험하고[5], 지자체에서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및 선별진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병원간호사의 이직이 더욱 증가되었다[6]. 경력간호사의 
부족은 간호사들을 위태로운 간호 환경으로 내몰리게 하
고[7], 스트레스, 소진, 직무만족 저하 등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8]. 나아가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국가 의료수준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준다. 따라
서 간호사들의 이직을 감소시키고 전문 간호 인력을 확
보하는 것은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
다[9].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간호업무의 스트레스 상황에
서도 병원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간호사들이 있다. 간호
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에 노출되더라도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극복력의 차이 때문이다[10]. 극복력(resilience)은 부정
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만드
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이다[11]. 간호사의 극복력은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며[12], 극
복력이 높은 간호사는 개인이 가진 내·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아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13]. 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재직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간호사의 극복력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
사의 개인 회복탄력성 발달 경험[14], 호스피스 간호사의 
극복력과 2차 외상스트레스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연
구[15] 등을 통해 극복력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도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영향요
인[16], COVID-19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의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17]에서 간호사의 극복력이 이
직의도 감소의 주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신
규간호사의 이직위기 극복 경험[18]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극복력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극복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규간호사
를 대상으로 조기 이직을 주제로 진행하거나 조사연구나 
상관관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기에 경력간호사의 시각에
서 이직의도 극복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경력이란 조직의 구성원이 다양한 직무활동을 통해 업
무와 관련하여 얻게 되는 총체적 경험이며, 경력간호사
는 현장 경험을 지닌 간호사를 말한다[19]. 

포커스 그룹 면담(Focus Group Iterview: FGI)은 
참여자 집단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
간 내에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하
는 집단 면접법으로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모으는데 
유용한 자료수집 방법이자 연구 방법이다[20]. FGI를 이
용하여 경력간호사의 관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뿐 
아니라 조직의 측면에서 이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직무를 
지속하는 경험이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를 극복한 경험
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력간호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직무를 지속할 수 있었던 내면적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대

해 FGI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분석을 통
해 이들의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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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o Age(yr) Gender Marital status Clinical experience(yr) Department

1

1 38 M Married 12 Orthopedic Surgery
2 51 F Married 28 Artificial Kidney Unit

3 45 F Married 22 Orthopedic Surgery
4 43 F Single 13 Internal Medicine

5 41 F Married 18 Cardiovascular Surgery

2

1 37 F Married 13 Out Patient Department

2 37 F Married 13 Out Patient Department
3 33 F Single 9 Internal Medicine

4 33 F Single 9 Internal Medicine
5 30 F Single 6 Internal Medicine

3

1 34 M Single 8 Internal Medicine
2 47 F Married 24 Intensive Care Unit 

3 34 F Married 11 Intensive Care Unit 
4 32 F Married 9 Intensive Care Unit 

5 47 M Married 13 Intensive Care Uni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 극복 경험을 파악하

기 위하여 FGI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내용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FGI의 참여자는 S시와 C시에 소재한 2개의 종합병원

에서 근무하며 다음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간호사이다. 첫째, 종합병원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
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다만, 관리자급 간호사는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임상경력 5
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
인력 배치 현황 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중 
5년 이내의 이직자가 5,606명(85.1%)로 나타났고[2], 
Banner의 기술습득 모형을 우리나라 간호 실무에 맞도
록 Jang[21]이 수정 보완한 연구에서 간호사 숙련 5단계 
중 경력간호사의 이미지에 합당한 유능한 단계를 4-6년
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모집은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 극복 경험을 파
악하기 위해 목적 표본추출법과 눈덩이표집법을 함께 활
용하였다. 총 15명의 경력간호사가 참여하였으며 5명으
로 구성된 3개의 포커스 그룹을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
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기관 IRB 허가 후 경력간호사를 대상으

로 FGI를 시행하였다. FGI는 다수의 참가자가 같은 주제
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포커스 그룹의 크
기에 대해 비영리적 주제에 대한 이상적인 규모를 최소 
5명에서 최대 8명으로 정의한 선행연구에 따라[20], 또
한 지역적 고려와 근무부서를 고려하여 5명씩 3그룹으로 
구성하였다. 1차 그룹은 11월 3일, 2차 그룹은 11월 21
일, 3차 그룹은 12월 20일로 총 3회 진행하였다. 면담은 
업무종료 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7시에 시작하였고, 장소
는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
다. 면담 시간은 회당 100~120분이 소요되었다. 한 그
룹과 면담을 한 후 자료를 토대로 다음 그룹과 면담을 시
행하였다. 3회의 면담 후 의미가 모호하거나 부족한 부
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면담을 2회 실시하였고, 추가면
담은 2회에 걸쳐 20분간 시행하였다.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질문은 “극복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
이 드셨습니까?”라는 도입 질문으로 시작하여 “본인이 
업무의 어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병원을 그만
두고 싶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
기해주세요.”, “임상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던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라는 구체적 극복력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가 개별 참여자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면담에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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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진행자와 보조진행자 역할을 맡았
다. 진행자는 면담 진행을 주도하고 보조진행자는 현장 
노트 작성 및 면담 내용 요약과 기록의 역할을 담당하였
다. 진행자는 면담 시작 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정답
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면담 중 참여자들이 서로의 생
각과 경험을 나누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진
행자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참여
자의 모든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
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추가 의견이 있는지 지
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다시 주
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참여자의 응답은 하부 
질문으로 연결하여 토의를 이끌었다.

면담 중 메모와 행동관찰을 위한 녹취 및 영상촬영을 
하였으며, 대상자들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할 때 
면담을 종료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직후 진행자와 진행
보조자가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논의하고 디브리
핑 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료의 포화가 도달될 때까지 진
행하였다. 매 회기 면담 후 보조진행자가 녹취내용을 필
사하였으며, 연구자 회의를 통해 녹취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자료의 포화 여부를 결정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진행에 앞서 책임 연구자 소속 기관인 K대

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IRB 
NO. 2022/10/009).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담 진행 방법, 주요 질문과 면담 내용의 녹음 및 익명
성 유지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다. 또한, 필사 시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할 것, 연구 완료 후 녹음
파일과 필사본을 폐기할 것, 그리고 면담 중 자유롭게 질
문할 수 있고, 언제든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FGI 동안 모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을 분
석할 때 연구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
여하였다. 면담 후에는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력간호사의 이직 위기 극복경험을 이

해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을 위해 Hsieh와 Shannon의 
전통적 내용분석법(conventional content analysis)[22]
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포커스 그룹 면담의 녹음자료
를 독립적으로 필사하고, 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

으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에서 
경력간호사의 극복력과 관련된 의미 있는 생각과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를 표시하여 추출하고 코딩하였다. 
코드 간에 공통점이 있는 경우 하위범주로 묶고 그 의미
와 특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범주로 구성하였다. 
반복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읽으면서 도출된 주제를 합하
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주의 명칭과 추상성의 정도
를 논의하였다. 또한, 모든 그룹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
석하고 그룹별로 재분리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범주
를 생성하고 그룹 간 유사점과 대조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책임연구자는 질적 연구 세미나와 
질적 간호 연구방법 워크숍에 다수 참여하고,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이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지
속적으로 성찰하였다. 공동연구자는 모두 간호학 대학원
에서 질적 연구 과목을 이수하였고, 경력간호사와 관련
된 연구 경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면담자료를 함께 검토
하였다.

2.6 연구의 질 확보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
성(neutrality)의 기준을 고려하였다[23]. 사실적 가치는 
연구 대상자의 답변을 맥락에 맞게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사실적인 결과로 도출하였다. 자료의 사실적 가치를 위
해 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고, 면담 후 대상자와 면담 요약이 적절하였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의 사실적 가치를 위해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경력 20년 이상의 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결과를 요약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삼각화 검증법을 이용
하였다. 적용 가능성은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다른 대
상과 상황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가이며, 이를 위
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진
행하여 자료를 포화시키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
하였다. 일관성이란 연구자의 연구방법을 다른 사람이 
적용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며, 두 명
의 연구자가 필사본을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도출된 결
과를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
하고자 하였다. 중립성은 연구자의 편견에 따라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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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되지 않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료 분석 시 연
구자의 주관과 편파적인 견해와 선 이해를 최대한 배제
하려고 노력하며, 분석 결과를 문헌, 연구메모와 비교 검
토하고, 시간을 두고 분석 결과를 여러 번 검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Equator network library에서 제시하고 있는 COREQ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를 이용하였다[24].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종합병원 2곳에서 근무하는 15명의 간호사를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은 2명, 
여성은 13명이였으며, 임상경력은 8-28년이었다. 참여
자의 근무부서는 중환자실 4명, 병동 7명, 인공신장실 1
명, 전담간호사 1명, 외래간호사 2명이었다. 

  
3.2 자료범주에 대한 결과

본 연구의 FGI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43개의 의미 단위가 생성되었
고, 이 중 서로 관련성 있는 코드를 분류하여 13개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의미에 따라 5개의 범주로 구조화
되었다(Table 2). 

No Categories 

1 Don’t think you are alone: depend on my   
family/friends/colleagues

2 Have a sense of professionalism: Nursing is a challenging
yet precious profession

3 Separate from the hospital after work: Striving for a 
work-life balance and staying resilient

4 Care for me and make my life
5 Growing up with the organization

Table 2. Categories

범주 1. 혼자라고 생각말기: 가족, 친구, 동료에게 기
대기

참여자들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
계를 통해 지지와 힘을 얻으며 이직위기를 극복하였다. 
가족은 존재만으로도 참여자들에 힘이 되었고, 퇴근 후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때론 배우자에

게 이야기하며, 힘든 부분을 나누었을 때 나의 행동에 대
한 조언을 얻고, 생각을 전환하게 되며, 함께 이겨나갈 
힘이 되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하였던 동료이자 친구
들은 서로의 힘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었고, 나만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이 아니라는 
작은 위로를 받으며, 이직을 극복하게 되었다. 또한, 병
원에서 나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이해해주는 동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끈끈한 유대감이 쌓이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고 힘든 것도 함께 해나갈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
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 나를 믿고 인정해주는 가족 
참여자들의 부모님과 배우자는 가사와 육아를 도와 근

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출산 
후 복직하였을 때도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시는 부모님의 
지지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가
족들의 헌신과 위로를 받으면, 직장에서 힘들었던 스트
레스가 해소되고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두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그냥 좀 화도 풀리고 좀 미안
해요..“ 엄마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내 손을 잡아주고 
편지도 써주고,,, “엄마 좀 안아줘” 라고 말하면 애들이 
안아줬어요. 아이들에게 위로받아서 버텼죠. (참여자 2)

밤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내
가 힘든 거 힘든 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고, 애기
들이 와서 재잘재잘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고…. (참여자 5)

2)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관계
참여자들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간호사로서

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었을 때 위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
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병원의 상황을 잘 아는 동료나 선
배간호사와 솔직한 대화를 하면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
를 풀 수 있었다고 하였다. 동료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
고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는 것이 이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고 하였다.

동기가 있어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친구다 보니깐 그런거 말
하다보면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마인드컨트롤
(mind control) 하면서 스트레스(stress) 관리하고 일 
끝나고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깐 좀 더 버틸 수 
있었거든요.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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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2.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 갖기: 간호는 극한직
업이면서 귀한직업

참여자들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역량이 강화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자 돌보
는 일을 좋아하고, 환자들이 회복되는 모습에 뿌듯함과 
행복을 느끼며, 간호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기
도 하였다. 경력이 쌓여 프리셉터가 되면서 후배간호사
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주변의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되었을 때 재취업하기가 힘
들다고 하였는데, 간호사의 업무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재취업의 기회도 많았다. 때로는 사직을 생각할 때 부서 
전환배치를 통해 이직 위기를 극복했고, 병원의 인력관
리 시스템으로 이직위기를 넘기기도 하였다. 

1) 전문직으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동료와의 
   팀워크 
간호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생각했고, 시

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지지해주는 동료와 조직의 분위기
가 경력을 지속하도록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퇴근 후 동
료와 통화를 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면서 사직의 위기를 넘겼으며, 동
료애를 느꼈다고 하였다. 

동기들이 힘듦을 다 겪고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이겨내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억울한 상황에서는 동
료들이 중재해줘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끼
리 만나서 선임들 욕하고 이러면서 버텨냈던 것 같아
요.(참여자 4)

시기가 넘어가면서 후배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바뀌
더라고요. 나보다 미숙한 후배가 들어오니까 저도 못하
지만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더라구요. 다 동료라고 생각
하니까 우리 팀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참여
자 6)

2) 전문성을 쌓으며 발전하는 나의 모습
간호사 경력이 쌓일수록 자신의 업무를 능숙하게 완료

하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동료를 도와주는 여유를 갖는 
모습에 성취감을 느꼈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주도
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간호 전문직으로 발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게 되어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업무 향상을 위해 적극
적으로 도전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출산 후 복직하였을 때도 다시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어
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조금 시비어(severe)한 
환자들이 많이 맞이하거나 환자가 다섯, 여섯 명이 오거
나 이러면 정말 바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류 없이 
업무를 할 때마다 내 스스로 조금 약간 희열 아니 쾌락 
같은 것 느꼈어요. 액티브(active)한 성향이어서 응급상
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환자들 안정되는거 보고 그러면
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3)

3) 나는 간호업무에 적임자라는 신념
이직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

음을 깨닫고 병원의 간호업무에 대해 만족하였다. 그리
고 이직 위기에서 부서 전환배치를 통해 만족하고 위기
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경력간호사 이직 방지 프로그램이나, 신규간호사 100일 
잔치, 면담 후 부서 전환배치, 월세 지원 등은 이직위기
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은 간호사들이 조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줘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냥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데에서 일할 수 있는지 
찾아봤는데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면접
을 보거나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현실
이기도 했고…저에게는 병원업무가 최선이었죠. (참여
자 11)

경력 이직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자가 많이 없어서 그거
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은 것뿐이지, 다수에게 기
회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병원에서 이렇
게 노력해 준다는게 이게 굳이 돈과 관련되지 않아도 간
호업무에 성취감과 책임감이 생길 것 같아요. (참여자 3)

범주 3. 퇴근 후 병원업무에서 분리되기: 일과 삶의 균
형을 찾으며 버티기

참여자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
문에 업무에 얽매이기 쉽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여
행이나 취미생활도 못하면서 지내지 않기 위해서 병원업
무와 자신의 삶을 적절하게 분리한다고 하였다. 업무하
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지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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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업무에 관한 생각을 퇴근하는 순간 빠르게 정리
하고 잊어버리며,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업무를 지속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1) 내 삶에 만족하고 위기를 참고 견디기
참여자들은 병원업무가 힘들 때마다 버텨보자는 생각

으로 지냈고, 어느새 익숙해지고 근무하기 나아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간호업무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오랫동
안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부양의 책
임이 커져 이직을 생각하다가도 가족을 생각하며, 버텨
야 했다고 진술 하였다. 또, 참여자 중에서 집도 차도 사
면서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열심히 살아가고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차고 사고 그러니
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만두면 지금 당장 어디로 이직하
지 않는 이상 그만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참여자 1)

2) 직무와 직책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내하기
참여자들은 바쁜 병원업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면 식

사도 거르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지만, 간호
사로서 직무와 직책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참아냈다. ‘힘이 들 땐 높이 올라가 보자’
라는 목표와 책임감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다 
보니 근무를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 

제 환자를 살리고 좋아지는 것 보고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낌으로써 조금 더 버티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여자 3)

3) 나만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찾기 
참여자들은 퇴근 후 휴식시간을 갖고, 개인의 일상에 

충실하거나 운동, 여행 등 취미 활동을 하며 재충전의 시
간을 가졌고, 대학원 진학으로 반복되는 병원업무에서 
벗어나 자기 계발을 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
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병원의 힘든 업무를 너무 부정적
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에게 잘 맞는 
대처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업무에서 만족스
러운 것들을 찾아 이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병원이 힘들어도, 대학원 진학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그
래서 공부하고 일하고 병행하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그래

도 조금 병원 생각은…. 공부해야 하니깐 잊어버리기도 
하고 작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공부를 조금 몰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리프레시가 좀 된 
것도 있다고 보고요. (참여자 11)

4) 퇴근 후 병원업무에 대한 관심 끄기
간호사들은 퇴근 후에도 근무 시 마무리되지 않았던 

일을 동료에게 넘기기 어려워서 퇴근 후에도 업무를 지
속하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퇴근시간이 늦어지거나, 휴
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업무를 넘기는 것
이 동료에게 부담을 주어서 미안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업무에서 일상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
루어져야만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수
록 누구든 업무가 늦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
고, 업무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개인의 문제로 여기기보다 
간호업무의 개선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업무가 미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혼나겠지만 퇴근
하고도 계속 일에 매여있으면 같은 실수를 계속할 수밖
에 없어요. 선배들은 내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커야 선배들도 나를 믿고 
쉬니까...시간이 걸린다고 합리화를 좀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졌죠. 내 몫을 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죠. (참여자 3)

범주 4. 나를 아끼며 인생을 완성해가기

간호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즉, 아무나 할 수 없
는 업무이기에 간호사로서의 신념과 자부심을 가졌다. 
그리고 경력간호사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나 자
신의 능력을 믿고 기다렸으며 때로는 자신에게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주면서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다. 간호사
의 전문적인 임상 업무 외에 배변처리나 서류정리 등 보
조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표현하였지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보았
다. 

제가 프리셉터 하면서 프리셉티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사실 그 친구한테는 필요한 거는 진정한 위로나 칭찬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하더라도 잘하고 
있다고!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좀 더 나을 거고 내일
모레 더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죽지 말고 지금
처럼만 열심히 하라고 하죠. (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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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5. 조직과 내가 함께 성장하기

이 범주는 자신이 단순히 병원에 채용된 근무자라는 
생각보다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조직의 
일원이며 공동체의 발전을 돕는 존재로 일체감을 느낀다
는 의미이다. 참여자들은 간호 전문직으로 성장하게 해
준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쉽게 이직을 생각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사직을 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빈
자리를 대신 할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경력이 있는 인
력을 찾기 어려운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경력이 쌓여 갈수록 후배간
호사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
어 이직할 수 없었으며, 개인의 성장은 조직의 성장과 함
께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연차가 올라가니까 쉽게 제가 그만둔다고 할 수가 없는 
위치인 거예요…. 제가 나가면 신규들이 저처럼 커버할 
수도 없고 갑자기 저를 대신해줄 사람을 배정해 수도 없
으니 병원은 얼마나 휘청하겠어요. (참여자 11)

4. 논의

본 연구는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 극복 경험을 파악하
고자 하였으며, FGI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를 
분석한 결과, 혼자라고 생각말기(가족, 친구, 동료에게 
기대기), 간호는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간호는 극한직업
이면서 귀한직업), 퇴근 후 병원 업무에서 분리되기(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버티기), 나를 아끼며 나의 인생을 
완성해가기, 조직과 내가 함께 성장하기의 다섯 가지 주
제모음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혼자라고 생각말기’(가족, 친구, 동료에게 기
대기)에서는 ‘나를 믿고 인정해주는 가족’, ‘터놓고 이야
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었다. 참여자
들은 가족, 친구, 동료와의 소통을 통해 위안을 받고 있
었으며,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믿음과 인정
받음을 확인하며 이직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러한 사회
적 지지는 가족, 친구, 동료 등의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며 조직몰입과 심리적 만족을 
높인다[25]. 선행연구에서도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직무만족을 높이고 간호 업무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의 결집과 

근무에 대한 의욕, 협동심을 강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조직 내 상사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
원들이 조직 내 의사소통에 긍정적일수록 조직의 성과는 
높게 평가되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참여자들은 이러한 긍정적 인간관계를 자신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였으며, 
극복력 회복에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 갖기: 간호는 극한직
업이면서 귀한직업’에는 ‘전문직으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동료와의 팀워크’, ‘전문성을 쌓으며 발전하는 나
의 모습’, ‘나는 간호업무에 적임자라는 신념’이 포함되
었다.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은 대상자의 건강과 안
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료 및 의료진과의 팀워크
를 통해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팀워크는 경력
간호사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내는 경험을 의미한다. 긍
정적인 팀워크는 경력간호사들의 공감능력을 증진시켜 
환자중심의 간호를 수행 가능하게하고 안전하게 환자의 
치료를 종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8]. 

따라서 팀워크 강화를 이끌어내는 전문프로그램 및 조
직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간호 경험이 쌓일수
록 간호전문직으로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있었
으며, 이는 간호업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져 자신 스
스로가 간호업무에 적임자라는 신념을 갖게 하고, 이러
한 조건들이 경력을 이어가도록 해주었다. 간호사들의 
경험을 통해 전문직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업무의 
능률도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증진
될 것이다[29].

세 번째 주제 모음인 ‘퇴근 후 병원업무에서 분리되기: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버티기’는 퇴근 후에는 업무와 
자신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찾으며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다. 즉, 퇴근 후 병원업무에서 분리되기는 
업무적 요인보다 가족 또는 개인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본인의 복지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함으로 나
타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일상에서의 회복을 통해 현
재의 위기를 참고 견딜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직무와 직책
에서 오는 책임감과 부담감,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의 스
트레스는 이직이라는 결과와 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퇴근 후 직장과 심리적 분리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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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극복력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30]. 

경력간호사들은 퇴근 후 자신을 업무와 완전히 분리
하는 과정을 통해 직무와 직책에서 오는 책임감과 부담
감,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자신 
스스로를 위해 찾아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관심전환
하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활동하기 등의 대처방
법을 통해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도 긍정적인 심리가 많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
복할 수 있으며, 임상 실무에서의 대처능력 상승으로 
이어져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 
또한 간호사의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선행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이 효율적이면 직무스트레스는 감
소하고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2]. 
이러한 대처방법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극복의 경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 견
디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험을 통해 축적된 내적 
강인함이 발휘되어 버티는 것으로 간호사들은 대상자
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 환
경 속에서도 참고 견뎌내고 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의 능력은 경험을 통해 갖추게 
되는 것으로 간호사로서의 직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하다.

네 번째, ‘나를 아끼며 인생을 완성해가기’ 에서는 ‘나
를 아끼기’와 ‘나의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도출되었
다.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성찰을 통해 업무
적 소진을 경험하는 시간을 최소화 하였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매개로 하여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간호
사로서의 나를 아끼는 과정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는 경
험을 획득하며, 간호사로서의 업무적 지속성을 나의 삶
을 완성해 가는 요소 중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어렵고 
힘든 직무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는 경험을 통
해 이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 돌봄, 자
기효능감과 비슷한 맥락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
는 어려운 과제나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스트레스와 어
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33].

다섯 번째 주제모음인 ‘조직과 내가 함께 성장하기’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 몰입에 포함
되는 개념으로 조직몰입은 조직에 긍정적으로 몰두하는 
것으로 조직몰입의 형태는 조직에 대한 충성, 조직의 가

치와 목표 및 규범에 대한 동일시 등을 들 수 있다[34]. 
조직 몰입을 통해 조직 내에서 간호사로서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과 무관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역할에 대한 신뢰를 얻음으로 나를 
성장시켜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간호사라는 사명감
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통해 조직과 나를 동일시하여 
극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경력간호사의 이직 
감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고, 긍정적 요
소들을 강화하며,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며 조직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극복력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나 스트레스
와 같은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긍
정적인 수용의 자세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려는 노력으
로 경력을 지켜내고 있었으며, 극복력은 인간관계와 같
은 나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겨내거나 비켜가는 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 지지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퇴근 후 업무와의 분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경력간호사의 경험과 긍정적인 요
소들의 활용을 통해 조직 몰입과 직무만족 향상, 간호사
의 극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조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직은 간호사가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소진되었을 때 
이직을 결정하여 병원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통
해 더 나은 경력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
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후배 간호사들의 경력유지를 위
한 본보기가 되며 선배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간호사의 소
진 극복을 돕는 긍정적 팀워크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어
야 한다. 신규간호사들에게도 수면장애와 소진, 스트레
스에 대해 대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이직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직을 
희망하는 간호사에게 이직보다는 스스로에게 맞는 업무
를 찾고 동료와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제
공하는 인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FGI를 이용한 질적 연구로 경력간
호사의 이직 위기 극복에 대한 경험을 다양하게 도출했
다는 것이다. 제한점으로는 경력간호사들의 극복력 정도
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향후 양적연구 및 반복연구를 진
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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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력간호사의 이직위기 극복의 경험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GI를 적용한 질적 연구이며, 간
호사의 경력단절과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혼자라고 생각말기: 가족, 친구, 동료
에게 기대기’,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 ‘퇴근 후 
병원업무에서 분리되기: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버티
기’, ‘나를 아끼며 인생을 완성해가기’, ‘조직과 내가 함
께 성장하기’의 경력간호사의 이직의도 극복 경험에 대
한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종합해보면, 간호사는 직무 관련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직업적 가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이직에 대해 고민하며, 이러한 과정은 
높은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 반대로 스트레
스를 극복하고 직업적 가치에 만족하면 조직에 몰입하며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재직을 유지한다.

따라서, 긍정적 간호환경 조성을 통해 간호사의 극복
력을 강화하여 경력간호사와 신규간호사들의 이직을 예
방하고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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